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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부모가 부모소명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소명이 어떠한 개념과 연결되

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부모소명 인식에 관한 네트워크를 추출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유의하게 큰 

네트워크와 밀도를 보여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많은 부모소명 개념을 사용하여 부모됨과 자녀 양육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들은 책임감, 자녀성장, 방향성, 헌신, 부모의 인간적 자질을 

부모소명과 직접 연결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기에 더해 정체감, 부모성장을 연결했고, 아버지의 경우 부

모 공통 개념에서 방향성이 빠져 총 4개의 개념만을 부모소명과 직접 연결했다. 이는 아버지에 비해 어머

니가 부모로서 정체성과 같은 본질적인 자기 개념과 성장의 주제를 부모소명에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개념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연결중앙성에서는 부모 공통으로 책임감, 자녀성장, 방향성, 신념 

순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경우 자녀성장, 책임감, 신념 순으로, 어머니의 경우 책임감, 부모성장, 정체감

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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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 만에 전통적인 사

회에서 근대사회를 이루었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이다. 가족에 

대한 가치도 이를 피할 수 없어 자식에 대해

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던 한

국 부모들의 인식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

타나고 자신을 ‘희생’하여 자식에게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인식은 이전에 비해 옅어지고 있

다(은기수, 2004). 반면에 인식의 변화에도 불

구하고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데, 단순히 양육

하고 보호하는 것을 주요 부모 역할로 생각했

던 전통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요구들이 나타

나기 시작하였다. 자녀의 적응적 인간관계(한

병래, 방은령, 2017)나 자녀의 진로 개발(김소

라, 문승태, 2017), 심리적 적응(강시은, 2017), 

학업 성취(박영신 외, 2004)까지 모두 부모의 

역할로 인식되어 이러한 역할을 얼마나 잘 감

당해내는가가 좋고 능력 있는 부모의 지표가 

되었다. 여전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지원하며 경제적, 정신적으로 희생

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희생

이 반드시 좋은 부모 역할의 전부는 아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어떠한 태도와 역할로 자녀를 양육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 왔다. 최근에는 자녀 양육에 대해 부모가 

가진 태도를 소명(calling)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소명은 주로 직업

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 간주되어왔고, 소명 

연구 역시 ‘소명으로서의 직업’이 개인에게 갖

는 의미, 충족감, 직업윤리, 업무 태도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자신의 일을 소명이라고 

인식하는 개인이 일할 때나 조직 내에서 어떻

게 행동하고 어떤 결과를 경험하는지 등이 주

로 연구되어 왔다(Duffy & Dik, 2013).

그렇지만 많은 소명 이론가들은 소명이 

직업 영역 외에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삶

의 다른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Baumeister, 1991; Dik & Duffy, 2009; Dobrow & 

Tosti-Kharas, 2011; Super, 1980). 특히, Dobrow 

등(2011)은 소명을 “특정 분야에 대한 의미 있

는 열정”으로 정의하면서 소명을 직업 영역 

이외 다른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였다. 이후 Coulson et al.(2012a)

는 소명을 부모와 자녀 양육에 적용하여 자녀 

양육의 영역에서 부모소명을 개념적으로 정의

하고 척도를 개발하여 실증적인 연구기반을 

제공하였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일반 성인들이 생각하는 부모소명 

개념을 질적 연구를 통해 도출한 바 있고(김

수진 외, 2022), Coulson et al.(2012b)의 척도를 

바탕으로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를 개발하는 

등(이수란 외, 2021)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나 그 중요성에 관한 연

구는 부모소명 연구 이전에도 활발히 진행되

어 왔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인 문제

를 비롯하여,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롤모

델 부재(김미경 외, 2016), 가치관의 변화(문무

경 외, 2016) 등은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에 

많은 고민을 안긴다. 그만큼 자녀 양육에 관

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 연구하

거나(윤미라, 2006) 부모됨(parenthood)이라는 개

념으로 부모 역할 수행의 동기를 살펴보거나

(유안진, 김연진, 1997) 자녀 양육 태도에 관해 

연구한 것이 대표적이다(현정환, 2007). 부모소

명과 개념적으로 가장 비슷한 것은 부모됨인

데, 부모됨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부모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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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부모됨의 동기를 밝히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

해 고찰한 유계숙, 정현숙(2002)의 연구에 따

르면 부모됨의 의미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시

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 자신이 아이를 낳

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인이라는 성정체성

의 표현, 도덕적인 의무, 결혼생활의 유지 및 

관계 향상 등이 언급되었다. 부모됨의 동기는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주로 

긍정적 동기(영속성의 추구, 출산과정의 경험, 

자신의 아동기에 대한 기억 및 재경험, 양육

을 통한 역할 수행, 파트너와의 유대감, 성역

할 수행 등)와 부정적 동기(비관적인 세계관, 

임신의 불편함, 인구문제에 대한 우려, 부모로

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로 구분하여 

어떤 동기를 갖는 것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부모소명이 부모됨, 양육 태도 

등과 차별화되는 개념이라는 점은 선행연구에

서도 밝혀진 바 있다. 이수란 등(2021)의 연구

에서 부모소명은 부모됨이나 양육과 관련된 

다른 변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지표(예: 

양육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등 다른 변인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부모소명이 

부모가 된 이후의 삶까지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모소명이라

는 개념이 국내에서는 매우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하여 부모소명이 갖는 독특한 의미나 다

른 개념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갖는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소명의 한국적 의미와 

개념을 탐색한 김수진 등(2022)의 연구에서 추

출된 부모소명 관련 개념들을 부와 모가 어떻

게 개념적으로 표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각적 비교가 가능한 사

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실시했는데, 이 분석은 사회연결망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결망과 사회 구조 등을 사회과학

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Scott, 2011). 주로 

사회학에서 어떤 형태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사회 구조, 연결망, 관계성, 그룹 또는 개인의 

속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되었는데, 개인

의 지식에 대한 구조적인 표상을 만들어 내기

에도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Cooke et al., 

1986). 그러므로, 이를 통해 부모소명이라는 

개념적 표상의 구조나 연결망 형태를 파악하

고 시각화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소명에 

대한 인식을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직업 영역에서 소명의 성차 연구는 활발

하지 않은데, 직종에 따른 변화가 심하여

(Hagmaier & Abele, 2012) 일반적인 결과를 얻

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소명에 대한 주요 관심사가 일의 

영역에서 소명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에 

있었기 때문이다(Duffy et al., 2013). 다만 직장 

내 여성 소명 연구에서 남성보다 어려움을 겪

는 여성은 자신의 일을 이상적으로 수용하여 

초월적 부르심과 사회 공헌에 더 의미를 두거

나(Lazar et al., 2016), 외부의 압박과 부정적인 

상황을 겪을수록 소명에 대해 정서적 의미를 

더 크게 부여한다는 연구가 있다(Afiouni & 

Karam, 2019). 이보다 선행하여 Phillips(2009)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명의 인식 차이 연구

에서 남성은 실용적, 인지적인 관점으로 여성

은 자존감과 연결된 정서적 관점에서 직업소

명감을 해석한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직업소명에 대

한 목적 지향적인 관점은 동일하지만 여성은 

지지적인 환경을 통해 소명에 대한 인식을 발

달시킨다고 하였다. 직업소명에서의 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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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인식 차이가 부모소명에서의 인식 차

이와 동일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선행연구를 

통해 소명에 대해서 남녀가 다른 인식을 갖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많은 부모됨과 자녀 양육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부와 모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부모 연구에서

도 아버지와 어머니 한쪽만을 연구하면서 부

와 모를 한 연구에서 비교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아버지 자신도 자

녀 양육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

만, 아직 어머니의 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양육에 대한 부모

의 태도와 영향이 막연히 비슷할 것이라는 전

제가 지배적이다(나종혜, 200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부모소명의 인식 차이 

확인을 위한 도식 비교연구를 통하여, 국내에

서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모소명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소명 인식 차

이에서 오는 부와 모의 양육 목적과 행동을 

동시에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하였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부

모 공동의 과업이지만, 부와 모가 각각 부모

가 되는 것 혹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부모

로서의 역할 갈등, 양육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부모

소명에 있어 남녀차이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부모로서 자기 이해와 공동양육의 상호 이해

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부모소명

본래 종교적 개념이었던 소명은 종교에서 

학문으로 넘어오면서 정의에도 변화가 있었다. 

고전적 소명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신의 부

르심과 명령, 계획은 현대에 와서 초월적인 

부름(Dik et al., 2009)이나 내적 성찰(Dobrow, 

2006)로 대체되었고, 이후 종교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개인이 자신의 일에서 가치를 

경험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역시 소명으

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학문으로서 소명의 

개념은 Bellah et al.(1985)이 제안하고 뒤이어 

Wrzesniewski et al.(1997)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

구되었다. 이들은 직업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일(job), 경력(career), 소명(calling)으로 구분하였

고, 이 중 소명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개인

에게 충만한 기쁨이나 인생의 주요한 긍정적 

영역으로서 단순히 성공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넘어선 깊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태도라고 

하였다.

Dik 등(2009)은 소명을 “목적이나 의미를 위

한 특정한 삶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리고 

타인 지향적인 가치와 목표를 주요 동기로 삼

는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적 부르심”이라고 정

의 내렸는데, 이들은 소명을 반드시 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영역에서도 가

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Dobrow et al.(2011)

은 소명을 “특정 분야에 대한 의미 있는 열

정”으로 정의하며 기존 소명의 정의가 포함하

고 있던 종교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직업 외로 

소명의 영역을 확장했다. 연구자들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높은 열정과 헌신을 요구하기에 

소명의식을 적용하기 매우 적합한 영역이라 

언급하기도 하였다(Baumeister, 1991; Seligma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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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기대하고 있는 부모

의 역할은 앞선 소명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우리 사회는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히 여긴다.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

의 생성에 부모의 일차적 책임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성장한 자녀의 사회적 적응과 성공을 

위해서도 부모는 끊임없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부모는 양육을 통해 의미를 추구하

고 책임과 헌신을 다하는 등 소명의 개념과 

일치하는 수행을 일생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

이다.

Coulson 등(2012a)은 ‘특정 영역에 대한 의미 

있는 열정’이라는 Dobrow의 관점에서 기존의 

일 위주로 개념이 발전되고 연구가 축적되어 

온 소명을 부모됨과 자녀 양육의 영역으로 끌

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질적 연

구를 통해 일상적 육아의 관점에서 소명 개념

을 이해하기 위한 주제들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정체성(identity), 희생(sacrifice), 의미 있

는 공헌(meaningful contribution), 열정(passion), 

운명(need/destiny), 항상 생각함(always on the 

mind/engulfs the consciousness)이라는 총 6개의 

소명 요소를 특정하였다. 이후, Coulson 등

(2012b)은 질적 연구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생의 목적(life purpose), 인식(awareness), 열정

(passion)이라는 세 개의 구인을 가진 자녀 양

육 주관적 소명 척도(Subjective Sense of Calling 

in Childrearing Scale; SSCCS)를 개발하였다. 각 

구성 영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생의 목적은 

부모됨이 존재의 이유(raison d’ê tre)이면서 이

러한 역할에 만족하고 있고 자녀 양육을 통해 

목적과 의미뿐만 아니라 운명임을 경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식의 경우 

자녀 양육 역할에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자녀

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언제나 각성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열

정’은 자녀 양육과 관련 영역에 높은 동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부모소명은 부모로 사는 것을 자기 인

생의 목적으로 여기며 양육을 통해 의미를 추

구하고 부모로서의 삶에 열정을 갖는 것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수진 등(2022)은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일반 성인들이 생각하는 

부모소명과 이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 인식하

는 소명의 개념에 대한 주제분석 연구를 통해 

‘부모의 인품과 자질’, ‘부모로서의 정체감’, 

‘운명과 책임’, ‘신념과 방향성’, ‘열정과 헌신’, 

‘부모와 자녀의 의미 있는 성장’이라는 6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표 2). 연구에서 도출된 주

제들은 서구의 부모소명 연구의 주제들과 거

의 일치하였으나, 우리나라 부모들만의 독특

한 인식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소

명의 신고전적(neo-classical) 관점에서 강조되는 

‘부르심’이나 ‘외부적 원천’(Dik et al., 2009, 

Bunderson & Thompson, 2009)에 대한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대신 기존 서구의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개념(부

모의 인품과 자질, 부모와 자녀의 의미 있는 

성장)과 기존 개념과 일치하지만 의미가 다소 

다른 주제(운명과 책임)도 도출되었다. 또한,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들을 통해 우리나라 부

모들은 부모소명에 대해 바람직한 자녀 양육

을 위해 부모 자신의 내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부모 스스로 의미 있는 성장을 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발

견하였다.

Coulson et al.(2012a)과 김수진 등(2022)의 두 

연구를 통해 부모소명이 기존의 직업소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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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초기 소명 개념인 종교적이고 

초월적인 의무보다는 의미의 강조가 두드러지

는데, 소명이 올바른 일(good work)에서 의미 

있는 일(meaningful work)로 개념이 바뀌는 것

과 같이 자녀 양육 역시 전통적인 세대 유지

나 양육의 의무에서 개인에게 의미 있는 행위

로 관점이 바뀌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과 부모됨에 대한 남녀의 인식차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에서는 아버지는 친하

지만 엄하고 어머니는 자비로운 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보았고, 이러한 역할이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양육 행동 원리로 받아들여졌다

(정옥분 외, 1997). 그러나 산업화를 거치며 전

통적인 가족 구조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통적인 확

대 가족에서 부모의 역할이나 자녀 양육이 세

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되었던 것과는 달

리, 이제 부모들은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을 

스스로 해야 한다. 남성은 사회적으로 여전히 

집안의 가장이면서 자녀 양육에 관여해야 하

지만 자녀의 교육에서 소외된 경우가 많고, 

어머니는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가정에서의 

역할을 이중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여성의 사

회진출이 많아지지만, 여전히 육아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 주도하는 것이 현실이며 사회적 

기대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에 우

리나라 유배우자 가족의 44.9%가 맞벌이 가구

인 것에 반해, 2020년에 이르러서도 가사 분

담은 70% 이상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 혹은 

주로 분담하고 있다. 물론 남성도 변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남성의 육아휴직은 전년도보다 23% 증가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던 전통적인 부모의 

모습과 자녀 양육의 지식과 지혜는 가족과 사

회 구조의 변화에 단절되고,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

가 주어진 것이다.

아버지의 육아 참여는 자녀의 발달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Capuozzo et al., 2010), 

자아효능감이나 내적 통제 능력(Pleck & 

Masciadrelli, 2004) 그리고 사회화(Carr & 

Springer, 2010)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아버지의 양육에 관한 연구는 아버

지의 육아 참여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자녀

성장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아버지의 육아 경

험과 육아 참여를 위한 조건이나 모델의 제공, 

혹은 아버지 육아 참여에 대한 인식 등을 살

펴보는 것이 주를 이룬다(e.g., Dollahite et al., 

1997; Goldberg, 2014; Palkkovitz, 1997; Parke, 

2002). 국내 연구에서는 특히 바람직한 아버지

상과 관련하여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에 대

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안수미. 2013), 정

서적 지원자로서 역할을 기대하거나(김낙홍, 

2010) 생활의 모델이 되는 아버지(한경혜, 

1995) 등 바람직한 아버지상과 관련된 인식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버지가 생계부

양자의 역할에서 자녀 양육자라는 역할의 확

장이 일어나고 있으며 나아가 자녀 양육에 있

어 아버지만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요구가 많이 늘

어나고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

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버지 양육 

참여 시간은 어머니와 비교하면 훨씬 적다

(Finley et al., 2008; song, 2011). 여전히 여성에

게 육아는 가장 중심적인 활동으로 육아에 투

여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들수록 죄책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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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게 된다(Haddok & Bowling, 2002). 그러

나 남성의 경우 육아로 인해 제약과 죄책감이 

아닌 자신들이 참여하고 싶을 때 참여하는 일

종의 권한으로 생각한다(Pederson, 2012). 2019

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출생아 부모의 육아

휴직 사용률은 모 63.6% 부 1.8%로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경우 자녀를 

돌보며 가정을 관리하며 자신의 여가를 갖는 

모든 시간이 혼재되어있다(Larson et al., 1997). 

청소를 하면서도 자녀를 돌보고 잠깐 쉬는 사

이에도 자녀와 함께 있게 되는 것과 같이, 자

녀 양육 활동과 생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

보는 시간까지 모두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면 남성의 경우 자녀 돌봄의 시간

은 주로 놀이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다(안수

미, 2013). 양육 시간의 측면에서 부모의 양육

을 비교하면, 어머니는 매일의 반복적이고 비

사회적인 의무의 자녀 양육을 하는 반면 아버

지에게 양육은 선택의 결과인 것이다(이승미, 

2007).

이미 많은 부모됨과 자녀 양육 연구를 통해 

부와 모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

명하다. 그러므로 부와 모가 보이는 다른 행

동은 부와 모의 부모소명에 인식 차이에서 비

롯되었거나 동시에 부모소명에 대한 인식 차

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 

사회연결망분석

사회연결망 분석이란 사회연결망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결망과 사회 구조 등을 사회과학

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Scott, 2011), 기본적

으로 다수의 점과 이들을 연결하는 선으로 구

성된 망을 사회과학적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허명회, 2012). 이 분석은 주로 사회

학에서 하나 이상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어떤 형태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전진태 외, 

2010) 사회 구조, 연결망, 관계성, 그룹 또는 

개인의 속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최근에는 언론학, 행정학, 경영학은 물론이고 

자연 과학 영역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

용이 급증하고 있는데(김용학, 2007; 김성희, 

장로사, 2010), 심리학 분야에서도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멘탈 

모델을 추출하고 특성을 비교하거나(황신웅, 

2005)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가진 고정 관념

과 실제 평가의 차이를 파악하는 연구(조지선 

외, 2013)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은경과 손

영우(2011)는 진보와 보수라는 두 집단의 도덕

적 표상의 차이를 사회연결망을 통해 분석하

여 이들의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 도식을 

규명하여 서로 다른 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점과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처럼 사회연결망 분석을 바탕으로 언어를 

분석하여 특정 이론에 대한 개념 구조에 관한 

정신 모형을 구축하고 특성을 비교하거나(이

준기, 하민수, 2012) 특성이 다른 두 집단이 

같은 현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등

을 기존의 개별적인 속성이 아닌 분석 단위 

사이의 상호작용 즉, 관계 변수를 가지고 설

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인터뷰로 도출된 부모소명 관련 개

념들을 각각의 특성이 아닌 이 개념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하여 부와 모가 어떻게 다르게 

표상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이를 시각화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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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부모소명에 대한 부와 모의 개념 차이를 살

펴보기 위해 국내 거주 20세 이상 60세 미만

의 한국인 부모를 자료 수집 업체를 통해 모

집하였다. 일반적인 부모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기혼 상태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미혼이나 이혼, 별거 상태의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참가 기준을 만족시킨 참가자는 총 

92명으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79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

을 받아 윤리적 기준에 따라 진행(IRB No. 

7001988-202204-HR1239-05)하였으며 참가자들

은 자료 수집 업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

문 참여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았다.

도식 비교를 위한 사회연결망 분석을 수행

하는 데 필요한 표본 수에 대한 기준은 구체

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선행연구에 따르

면 대체로 30~40명의 연구 참여자를 보고하

였다(정은경, 2016; 정은경 외, 2011). 본 연구

에서도 선행연구에 준하는 표본을 모집했으며, 

아버지 39명과 어머니 40명, 총 79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부모소명개념

본 연구에서는 부모소명이라는 개념적 표상

의 구조나 연결망 형태를 파악하고 시각화하

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소명에 대한 인식

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연결망 분석의 가장 

첫 단계인 주제어 설정은 김수진 등(2022)의 

선행연구에서 실시된 부모소명의 한국적 의미

와 개념 탐색 연구에서 제시된 6개의 개념과 

각 개념에 대한 인터뷰 자료를 이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주요 개념은 주제분석 방법에 

따라 도출되었는데, 3인의 연구자들이 각각 

전사된 인터뷰자료를 정독하고 포괄적으로 이

해한 후, 연구자들이 모여 주제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진술에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 단위

(meaning unit) 분석(Rennie, 2000)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질적 연구에서는 의미 단위에서 공

통적으로 연관되는 패턴을 발견하여 하위주제

로 범주를 구분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단어는 의미 단위 

분석에서 도출된 주요 단어로 구성하였다. 구

체적으로 부모소명이라는 중심이 되는 주제어

와 함께 추출된 6개의 개념에서 각각 2개의 

제시어를 다시 추출하여 합쳐 13개의 주요 단

어를 구성하였다(표 2). 개념 안에 2개의 주제

어가 포함된 ‘신념과 방향성’, ‘열정과 헌신’은 

부모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유 무

아버지(N=39) 45.00세(6.312) · 2.6% 84.6% 12.8% 48.7% 51.3%

어머니(N=40) 39.15세(5.659) 10.0% 27.5% 55.0% 7.5% 57.5% 42.5%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김수진․손영우․이수란 / 부모소명 개념에 대한 부와 모의 인식 차이: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한 시각적 비교

- 101 -

각각 신념, 방향성, 열정, 헌신의 주제어가 되

고 단일 단어로 이루어진 개념의 경우 선행연

구에서 중심 주제어를 도출해낸 하위개념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소명의 구성요소에서 중

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들을 비교하여 연구자 

외에 선행연구를 수행한 심리학 박사 1인과 

석사 졸업자 1명이 참가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고한 인터뷰 자료는 부모소명과 

관련하여 더이상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지 않

을 때까치 인터뷰를 실시한 후 그 자료를 분

석한 것이기에 도출된 개념들이 부모소명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

다. 참여자는 하나의 개념이 나머지 개념들

과 빠짐없이 한 번씩 짝 지워진 문항의 관계

를 8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므로 총 78문항

(13X12/2)이 제시되었다. 두 개념 간 전혀 관

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0점, 매우 밀접한 관계

가 있으면 7점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중심어인 부모소명과 부모로서의 정체감

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7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0점으로 대답할 

수 있다. 답을 마친 후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분석 방법

참여자들은 부모소명이라는 중심 개념을 포

함한 13개의 개념 각각에 대해 나머지 12개의 

중심단어 중심개념 하위개념 주제어

부모소명

부모의 인품과

자질

자녀를 양육하는데 기본적인 인간적 자질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롤모델로서 부모

기본적으로 자녀를 존중할 수 있는 태도

부모의 인간적 자질

롤모델

부모로서의

정체감

존재의 의미가 자녀에게 있음

부모라는 것에 초점

정체감 중에 가장 중요

부모로서의 정체감

존재의 의미

운명과 책임

나에게 올 아이

운명이라는 의미를 부여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 책임부터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까지

책임감 

운명

신념과 방향성

목적의식을 가지고 양육함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일반적인 가치관이 투영됨

부모 개인이 가진 특정한 가치관 투영되기도 함

신념

방향성

열정과 헌신

양육을 하며 경험하는 긍정적 감정

항상 몰입함

어떤 상황에서도 희생하고 헌신함

열정

헌신

부모와 자녀의

의미 있는 성장

자녀 양육을 위해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자녀

부모의 성장

자녀의 성장

표 2. 부모소명 개념에 근거한 사회연결망분석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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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짝을 지어 그 관계를 평가하므로, 각 

참여자 한 사람에 대해 개념 간의 관계 유무

에 대한 매트릭스가 생성되는데, 이는 다시 

부와 모라는 집단에 속해져 평균값을 구해 각

각의 매트리스가 산출된 자료를 가지고 연결

망 분석을 실시한다(황신웅, 2005). 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해 NetMiner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NetMiner를 비롯한 사회연결망 프로그램은 0 

이상의 수치를 가진 연결을 모두 표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결망의 보다 명확한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0~7점의 총 8점 리커트 형식

으로 제시하였고 연결망의 명확한 구성을 가

장 잘 보여주는 5.5점 이상인 관계들을 자료

에 반영하였다(이선아, 2009; 황신웅, 2005). 그

리고, 개념×개념의 관계인 1모드로 구성하여 

개념 간에 연관이 있으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소명에 대

한 개념적 표상의 구조 및 연결망 형태를 파

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회연결망의 

다양한 분석지표 중 전체 연결망에 대한 연결 

크기 및 밀도, 연결중심성을 분석지표로 사용

하였다.

집단(부와 모)의 전체 네트워크 비교는 네트

워크의 밀도(density)를 평가하는 것으로 각 결

점의 전반적인 연결 정도를 의미한다. 밀도가 

높으면 각 결점이 더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고 

반대의 경우 결점 간의 연결이 느슨하게 구성

되어 네트워크의 전역적(global) 특성을 보여준

다. 또한, 시각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결

점이 다른 결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앙성(centrality)은 네트워크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 각 결점의 중요성을 파

악할 수 있게 해준다(홍세희 외, 2019). 각각의 

결점이 네트워크 안에서 얼마나 중앙에 있는

지 보여주는데, 관계적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는 연결중앙성(degree centrality)과 연결망 내 

다른 점들의 사이 위치를 측정하는 사이중앙

성(between centrality), 다른 점과의 거리의 합이 

가장 작은 근접중앙성(closeness centrality) 등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의 연결 

수에 대한 비율이 높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인 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결점으로 영향력

을 보여주는 연결중앙성을 활용하여 부와 모

가 상대적으로 부모소명에서 중요하게 인식하

는 개념을 추출하였다.

결  과

전체 네트워크 비교

다음 그림에는 질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부

모소명 개념들에 대한 부모 공통 네트워크(그

림 1)와 아버지 부모소명 인식 네트워크(그림 

2), 어머니 부모소명 인식 네트워크(그림 3)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

그림 1. 부모 공통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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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들이 실제로 부모소명과 연결되는 개념인지 

살펴보기 위해 부모 공통 네트워크를 분석하

였다. 부와 모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 부모 공

통 네트워크에서 ‘부모소명’과 직접적으로 연

결된 개념은 5개로 책임감, 자녀성장, 방향성, 

헌신, 인간적 자질로 나타났다. 나머지 개념 

역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한 부 네트워크에서 ‘부

모소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개념은 4개(자녀

성장, 책임감, 헌신, 인간적 자질)인 반면, 모 

네트워크에서 ‘부모소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개념은 7개(책임감, 정체감, 부모성장, 자녀성

장, 방향성, 헌신, 인간적 자질)로 나타나 어머

니의 부모소명 개념이 보다 포괄적임을 알 수 

있었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개념들이 직접 연

결된다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이 선으로 이어

진 두 개념을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평가했음

을 의미한다. 반면, 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개

념은 참여자들이 해당 개념을 직접 관련되었

다고 평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 네트워크에서 자녀성장과 책임감은 부모소

명과 관련 있다고 평가함은 물론 두 개념 간

에도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운명과 

롤모델은 부모소명과 관련된 어떤 개념과도 

직접적으로는 연결시키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아버지들은 부모소명이라는 개념

을 이해할 때, 자녀성장과 책임감 등의 개념

은 자연스럽게 떠올리지만 부모소명과 함께 

운명이나 롤모델이라는 개념을 떠올리지는 않

을 가능성이 높다. 부모 공통 네트워크에서의 

밀집도는 0.33, 부 네트워크의 밀집도는 0.19, 

모 네트워크의 밀집도는 0.40으로 모 네트워

크에서의 밀집도가 부에 비해 높게 나타나 어

머니가 인식하는 부모소명의 개념 간 연결 수

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4)=2.38, p 

< .05).

구체적으로 보면, 부와 모 네트워크에서 공

통으로 부모소명과 관련이 있는 개념은 책임

감, 자녀의 성장, 부모의 인간적 자질, 헌신으

로 나타났다. 부 네트워크에서는 부모소명과 

연결되었으나 모 네트워크에서 연결되지 않은 

개념은 없었고, 반대로 모 네트워크에서는 부

모소명과 연결되었으나 부 네트워크에서는 연

결되지 않은 개념으로 부모로서의 정체감, 부

그림 2. 아버지 전체 네트워크

그림 3. 어머니 전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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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성장, 방향성이 있었다. 운명과 롤모델은 

부모 공통 네트워크에서는 간접적인 연결을 

보였지만 부와 모 각각의 네트워크에서 연결

되지 않는 개념이었다. 정리하면, 아버지는 부

모로서의 소명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

의 자질에 대해 고민하며 자녀를 성장시키는

데 헌신하는 것을 연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어머니는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의 자질

에 대해 고민하며 자녀를 성장시키는데 헌신

하는 것에 더하여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부

모로서의 정체성과 부모로서 자신의 성장과 

같은 조금 더 본질적인 자기 개념과 성장을 

부모로서의 소명에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결중앙성 비교

연결중앙성은 하나의 개념이 다른 개념들과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결

점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

라서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이 높은 개념일

수록 중앙에 위치하게 되며, 방향과 관계없이 

원 중심과 개념 사이의 거리로만 영향력을 평

가하게 된다. 그림 4, 5, 6은 각 개념을 일직

선상에 배열하는 경우 서로 겹치게 되므로 원 

안에 여러 방향으로 개념을 배치하였다. 먼저, 

그림 4의 부와 모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 부모 

전체 연결중앙성을 살펴보면 책임감, 자녀성

장, 방향성, 신념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부모 

공통으로 책임감이 부모소명의 가장 중요한 

개념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녀성장 역시 부

모소명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

의 성장 외에 자녀 양육을 통해 일어나는 부

모의 성장 역시 중요한 중심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4. 부모 전체 연결중앙성

그림 5. 아버지 연결중앙성

그림 6. 어머니 연결중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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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의 아버지 연결중앙성을 살펴보면, 

자녀성장을 중심으로 책임감과 신념이 순서대

로 나열되어 있다. 이는 아버지가 부모소명 

개념에서 자녀의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받아

들이고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

지는 부모소명에 대해 자녀의 성장에 대한 부

모의 책임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반면, 그림 6의 어머니 연결중앙성을 

보면, 책임감을 중심으로 부모의 성장, 정체감, 

자녀의 성장, 방향성 등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 어머니는 부모소명에 대해 아버지와 마

찬가지로 책임감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자녀의 성장과 자신의 성장을 이루

고 자녀의 양육이 자신을 정의하는 정체감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그러므로 부모소

명에 대해 자녀를 성장시켜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자녀의 양육을 통해 어머

니 본인의 성장과 존재의 의미 등에도 영향을 

끼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소명 개념에 있어 한국의 남

성과 여성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국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도

출된 부모소명 개념에 대해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그들이 가

진 부모소명의 개념을 시각화하여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소명 개념의 인식에 있어 어

머니와 아버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부모소명에 대해 

더 많은 개념을 연결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책임감과 아버지로서 자질에 대해 생각한다면, 

어머니는 여기에 더해 자신의 정체성과 자녀

와 함께 어머니로서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가자들이 

각 개념의 연관성을 평가한 원자료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부모소명에 

있어 어머니 자신의 인간적 자질(t = -.572, p 

< .05)과 성장(t = -2.052, p < .05)에 더 많이 

관련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앞선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전체 네트워크에

서 부모성장이 중심어인 부모소명과 연결되고 

연결중심성에서 인간적 자질이 아버지에 비해 

훨씬 중앙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일치

하는 결과이다. 즉, 어머니는 부모소명을 자녀

를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자신

의 성장과 더 많이 연결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 자신이 양육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각성과 노력하는 과정을 통

해 보다 바람직한 가치와 나은 행동을 추구하

는 과정에서 성장을 경험하며(김수진 등, 

2022) 이는 어머니에게서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선행연구인 부모소명의 한

국적 의미와 개념 탐색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문화에서 새롭게 부모소명의 조건으로 제시하

였던 ‘부모의 인품과 자질’의 주제어 중 하나

인 인간적 자질은 부와 모 모두가 부모소명과 

직접 연결되는 개념으로 인식한 반면, 다른 

주제어인 롤모델에 대해서는 부모 모두 직접 

연결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들이 롤

모델을 성역할의 측면에서 평가한 것은 아닌

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태도와 행동은 딸의 성역

할 및 성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Bisin & Verdier, 2000) 아들이 있는 여성은 

자신을 아들의 롤모델로서 인식하지 않을 가

능성이 있다. 운명 또한 부와 모 모두 부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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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았는데, 이는 김

수진 등(2022)의 선행연구에서 서구에서는 자

녀와의 만남을 정확히 운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Coulson, 2011a) 우리나라에서는 이

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설

명한 점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부모들은 자녀를 낳게 된 것 혹은 부모가 되

는 것이 ‘운명이다’ 혹은 ‘운명적인 만남이었

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자녀이

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책임이 부과된 것

이다’ 등의 말로 운명이라는 주제의식을 표현

하였다. 즉 자녀 자체보다는 자녀에 대한 책

임감을 사회적으로 내재화하고 이에 대해 순

응하는 일련의 상황을 운명이라고 표현하며 

운명을 책임감과 연결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부모 

공통 네트워크(그림 1)에서 운명은 부모소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책임감과 헌신을 

통해서 부모소명과 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어, 

부모들은 부모소명을 생각할 때 운명을 직접

적으로 떠올리기 보다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

하거나 헌신하는 것을 운명으로 수용하고 이

를 수행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역시 새롭게 제시된 ‘의미 있는 성장’에서 

자녀의 성장은 부와 모 모두 공통으로 부모소

명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녀를 성장시

키는 것이 부모소명의 개념이라는 것에는 남

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성장의 경우 아버지는 자녀의 성장과 연

결하여 간접적으로 부모소명과 연결시켰고, 

어머니의 경우 부모소명과 자신의 성장을 직

접적으로 연결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성인의 

발달 과업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

지만(Erikson, 1968),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여

성의 경우 어머니가 되면서 개인적 발달과 성

장의 기회를 경험한다는 선행연구들(노영주, 

1996, 손승아 2000)과 일치하며 어머니에게는 

자녀 양육의 경험이 더 개인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성장이 어머니의 연결

중앙성에서는 자녀의 성장과 거의 비슷하지만 

보다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반면, 

아버지의 연결중앙성에서는 자녀의 성장보다 

중심에서 훨씬 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아버지는 자녀를 성장을 

도와야 하는 객체로 보지만, 어머니는 자녀의 

성장과 본인의 성장을 분리하지 않고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본인의 성장을 받아들

이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양육 참여에는 특히 남성의 가치관

이 영향을 미치는데(박선주, 강민주, 2017), 정

체감이 확실하게 정립된 남성일수록 비록 양

육이 여성의 일이라는 남성적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양육에 있어 자신의 일을 자신 있게 

계획하고 지각한다고 한다(허선자, 1992).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독립적인 ‘나’보다는 자녀

와 함께 존재하는 ‘나’가 강조되며(Lederman & 

Lederman, 1984) 특히, 한국 문화에서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성은 정형화된 엄마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구성한다(변윤언, 2009; 정경수 외, 

2016). 또한 일반적으로 여성은 자신이 능력

이 있다고 느끼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

감을 경험하며 자아존중감이 올라가는데(박성

연 외, 1996), 이렇게 자기 생활에 만족할수록 

부모로서의 능력도 더욱 크게 경험하게 된다

(Hoffman, 1979). 이러한 여성의 특성은 본 연

구 결과에서 어머니에게서만 연결된 정체감 

그리고 부모의 성장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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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는 남성은 자신의 정체감을 확

실히 확립하여야 더 좋은 양육을 할 수 있다

고 지각하는 반면, 여성은 부모됨과 양육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 성장을 이루면

서 더 좋은 양육을 할 수 있다는 순환적 관점

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명의 관점으로 부모됨과 자녀 

양육을 조명하여 기존 소명 연구의 외연을 확

장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기

존 소명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성차에 

대한 많은 유용한 관점들을 제시하였다. 그동

안 소명 연구에서 성차가 주목받지 못한 이유

는 소명의 다양한 구성 개념을 비롯하여 직종

에 따른 차이 등 일관된 결과 도출에 어려움

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소명은 기

존에 축적된 부모됨이나 자녀 양육 연구를 통

해 부와 모의 분명한 역할이나 인식 차이를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이

를 발견하였다. 부모소명의 남녀 인식 차이는 

부모가 함께 자녀 양육을 하는 상황에서 서로

의 행동에 이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동

안의 자녀 양육 문제에 있어 남녀의 차이는 

주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자녀와 어머니에

게 어떤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해 초점이 맞추

어져 있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자녀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자신에게 모두 긍정적

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가 강조되어 왔다. 관련 

연구에서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평가는 

주로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참여도나 시

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아버지의 실제 

양육 행동 자체보다는 어머니의 인식이나 만

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더 결정적으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김진경, 2014). 그러나 실제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맥락은 매우 복잡하

기 때문에(Henley & Pasley, 2005) 계량적으로 

평가된 아버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아버지 양육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행동을 그

대로 보여준다고 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주듯 자녀 성장의 과정 

안에서 자신도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는 어머

니의 경우 자녀 양육과 자신의 성장을 별개로 

생각하는 배우자는 양육 활동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자녀 양육에 전념하지 않는다고 생

각할 수 있는 것이다. 양육에 대한 아버지 참

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만족이 실제 아버

지 양육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상황에

서 (Easterbrooks et al., 2014) 부모소명에 대해 

부와 모가 가진 인식 차이에 대한 이해는 부

모로서 사는 자신의 삶에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어떤 부분에 더 

열정적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남녀의 차이를 

설명하고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후 부모소명의 실증적 연구

에서 남녀 간의 행동 차이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코칭 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점검하는데 

부모소명을 사용할 수 있다. 실제 부모 각자

가 생각하는 부모의 역할이나 특히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인식은 부모가 자신의 부모됨을 스스로 정의

하고 양육과정에서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보다 확고하게 할 수 있는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양육과 관련된 부

부 갈등에 대한 정보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진 부모 역할에 대한 인

식과 실제 수행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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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그들이 가진 부모소명 개념 차이로 설

명할 수 있다. 조윤진(2016)은 부부의 공동양

육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양육에 대

한 동기, 책임감, 전략, 자녀와의 거리감 등에 

있어 부부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외

에도 많은 국내외 연구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의 다양한 역할 차이와 여기서 오는 특성과 

갈등이 있음을 밝혔다(권미경 외, 2015; 조윤

진, 임인혜, 2016; Nystrom & Ohrling, 2003; 

Offer & Schneider, 2011). 부모소명에 대한 인식 

차이 역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차이와 갈등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

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

이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견해차를 이

해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SNA를 통한 시각적 

자료 제시는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 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한 보다 선명하고 직관적인 이해

를 도울 뿐 아니라 목표설정에 있어 명확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가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지만,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연령이나 가족 구조,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소명에 대한 발달적인 관점

과 함께 부모 자녀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고

려해볼 때, 부모나 자녀의 연령, 가족 구조 등

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소명에 대한 인식

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Hall & Chandler, 

2005). 본래 소명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

인 경험이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부모소명에 

대한 개념이 가족 구조나 주기에 맞춰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다루

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

와 모의 인식 차이가 연령이나 가족 구조에서

도 나타나는지에 대해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대규모 부모 샘플

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참가자들의 인

구통계학적 정보도 제한적으로 수집되었다. 

부모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예: 직업의 유무, 

자녀의 나이, 육아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자신의 정

체성 및 자기 성장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는

지 그리고 그 의미가 어느 정도의 상대적 중

요성을 갖는지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더욱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대규모 샘플을 대상으로 연구

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소명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소명을 인식(perceiving)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명에 따라 사는 것(living)을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을 검증하고 있다(Duffy 

et al.,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모

소명 개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으나 소명 

실행 수준에서 부와 모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

에 대한 태도(일 지향성)를 직업, 경력, 소명으

로 구분하는 것과 같이 부모소명 역시 부모됨 

혹은 부모 역할에 대한 다양한 태도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일 지향

성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과 같이 부모됨에 

대한 태도 혹은 부모 역할 지향성을 통합적으

로 살펴보고 구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단순히 

부모소명을 갖는 것이 올바른 부모로서의 태

도라는 식의 단순화된 설명을 지양하고 부모

의 삶과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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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der difference in concept of calling in childrearing:

Visual Comparison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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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conceptualizing a calling in childrearing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I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mothers showed significantly larger networks and higher density 

than fathers did, indicating that mothers, more than fathers do, experience parenting and child-rearing 

based more on a concept of calling in childrearing. Parents directly linked responsibility, children's 

growth, direction, commitment, and parental character to a calling in childrearing. In addition, mothers 

also linked a sense of identity and parental growth to it. In the case of fathers, only four concepts were 

directly connected with a calling in childrearing. This shows that mothers, in comparison to fathers, 

connect essential self-concepts, such as identity as a parent and themes of growth, to a calling in 

childrearing. In centrality, similar concepts also were evaluated as important. The common parental 

closeness centrality is composed of responsibility, child growth, direction, and belief starting from the 

center. In the case of fathers, child growth, responsibility, and belief were evaluated in order, and in the 

case of mothers, responsibility, parental growth, and identity were evaluated as relatively important 

concepts.

Key words : calling, calling in childrearing, gender differences, social network analysis 


